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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내용 

  ㅇ 칠레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칠레 육군의 운영 명목 하에 총 7억 4천만 달러가 책정되었고, 이는 2020년 대비 2.8%의 감소에 해당함. 

  ㅇ 칠레 육군은 해당 예산의 대부분인89%를 군 인력의 봉급에 책정하고, 10%는 소모품 및 서비스 구매, 0.8%는 전산 시스템, 0.04%는 사회보장 시스템 등에 배정하였음을 발표함. 

  ㅇ 특이점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위생 관리 프로그램에 280만 달러를 배정하였음. 

  ㅇ 군사 산업 및 엔지니어링 사령부(CIMI)와 육군 연구관리소(IDIC)는 운영, 관리 및 육군장비 시스템 제어와 관련한 비용 등의 명목 하에 620만 달러를 배정받았고, 이는 2020년 대비 6.7%의 감소에 해당함. 

  ㅇ 군사 지리 연구소(IGM)의 경우, 민간 및 군사 지역에서의 지도 제작 활동 명목 하에 53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고, 이는 2020년 대비 1.1%의 증가에 해당함. 



□ 검토의견

 ㅇ 특이사항 없음

□ 출처 

 ㅇ 출처 : 칠레 국방부, infodefens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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